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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라는 환경적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
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의 전반적 행복감
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
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모와의 갈등이 발생
할 경우, 모 자신에 대한 내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때 학교부적응 문제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Considering that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are when the mothers are more 
affected in their families,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happiness of the
mothers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variable of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of the mothers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The data from Year 11 of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work-family conflict of mothers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cond,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mothers' overall happiness. Third,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Fourth, the overall happiness of the
mother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ifth,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 harme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family conflict between the mothers an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overall happiness
of the mother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mother in a child counseling scenario, the
interventions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will reduce the issue of school mal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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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에 있어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성
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이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의 분위기
나 행동양식 등은 아동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 대인
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2], 이러한 부
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및 아동 변인은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 어머니의 유대감은 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함과 더불어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동이 사회
적으로 잘 적응하여 보다 행복하고 조화로우며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령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심리
사회적 특성의 중요 예측변인이며, 학령기의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교육적인 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6].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의 경우 부
모 변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부모 변인 가운데 양육태도[7], 부부 관계의 질[8], 부모 
공감[9] 등의 변인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있어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맞
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의 경제활동이 증
가하는 현실에서 양육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인 일-가정 양립 시 갈등이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통
하여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
히지 못하고 있다.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란 가정과 직
장에서 부과되는 요구가 양립할 수 없을 경우 나타나는 
부담을 뜻한다[10]. 일-가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이 저해되며
[11,12], 자녀와의 관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13]. 특히 일-가정 갈등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의 어
머니들은 자녀와의 불안한 정서적 애착관계에 대해 불안
감을 느끼게 되며, 자녀와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
에서 시작된 애착관계의 죄책감에 대해 어머니는 자녀와
의 관계성 회복을 하기 위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는 물질적 보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14,15], 이는 아동의 외적 
행동측면에서 부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자녀의 학
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이루어지게 되며[12,13], 자녀

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함으로써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
는 아동들의 내적불안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14]. 
아동들이 가지는 다양한 심리적 불안은 아동의 인간성 
형성과 학습 성취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
니의 취업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보내게 되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어머니와 함께 하
는 시간의 불충분으로 사랑의 결핍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16,17]. 즉, 아동은 일-가정 갈등
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
고, 정신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동들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그 피해자가 
되거나 불량배에 휩쓸려 가해자가 될 위험이 생길 수 있
다. 이렇듯,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이어져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14,17], 이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주는 매개효과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직장여성이 일/가정 갈등으로부터 같은 수
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는 않는다[18]. 이는 일-가정 
갈등이라는 부정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
이이론(positive spillover)의 역할강화 요인으로 설명되
는 정서지능, 기질, 성격특성, IQ 등의 긍정자원이 여성
의 개인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19,20], 행복감을 높
이는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긍정
적인 정서와 기분이 긍정적인 자기 및 타인 표상, 그리고 
친사회성을 촉발할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
도록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게끔 이끌기 때문이다. 특
히 모의 행복감은 자신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자녀 발
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즉, 직장여성
은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어려움을 갖지만 동시에 개인 
고유의 긍정자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개인성취로 이어
진 경험과 기회로 삶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1]. 

이러한 행복감은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인 생활로 
인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21]. 즉, 어머니의 심리
적인 안정감으로 인하여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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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삶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는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어 자녀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및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22,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24],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라는 환경적 변인
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모
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 중 학교적응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
인 학교생활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조사 자료는 
중학교에 대한 진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동
기의 시점에서 학교현장의 올바른 지도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의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양립할 수 없어 일어나는 역
할 간 갈등을 나타낸다[10]. 이를 일-가정 갈등이라 명명
하며, 구체적으로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정 영역에서 각
각 발생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개인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로 인해 둘을 함께 수행하는 데 긴장이 발
생하거나 스트레스, 과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

Greenhaus와 Bue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원인
에 따라 시간 기반 갈등, 긴장 기반 갈등, 행동 기반 갈등
으로 구분하였다[10]. 첫 번째로, 시간 기반 갈등은 제한
된 시간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한 영역에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많아 다른 영역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역할 수행에 긴장이
나 방해를 유발하는 갈등의 유형이다. 두 번째로 긴장 기
반 갈등은 한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긴장이나 스트레스, 
피로도가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기반 갈등은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 가정에서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
는 효과적이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일-가정 갈등은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스트
레스, 안녕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결
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25], 부모-자녀 관계의 질, 양육
행동, 상호작용,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6,27].

2.2 모의 전반적 행복감
행복감이란 전반적인 삶에 관한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

되어 불안감 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
끼는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 충만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로 규정할 수 있다[28]. 이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조
된 개념으로, 자기의 생활에 관한 정의적, 인지적인 평가
이며, 개인의 경험에 따른 내적인 주관성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심리적인 판단이다[29]. 모의 행복감은 개인이 자
각하는 인지적 측면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
황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의한 정서
적 측면을 포괄한다고 하였다[30]. 종합해보면 모의 행복
감이란 자신의 상황에 관해 인지 및 정서적 평가를 통해 
느껴지는 주관적인 안녕감으로 개인의 정서 경험에 근거
한 심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건강, 대인관계, 직장 등에
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31]. 또한 그들은 자기의 강
점을 발달시키며, 현재 하는 일에 몰입할 줄 알고, 행복
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주변인과
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머니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인 능력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2]. 다시 말해, 어머니들이 행복을 느낄 때 
자녀들과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고, 자녀
들이 긍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 및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2.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발달적 규준, 아동이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적 규준,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 
같은 상황적 규준 등이 고려되며[33], 넓은 의미에서 아
동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심리 사회적 부적
응으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
[34].

Achenbach와 Edelbrock(1991)에 의하면 문제행동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적 관계

93

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유형은 외현화 문
제(externalizing problem)와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로 구별된다고 했다[35].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로 공격성이나 과잉운동, 도벽, 거짓말, 타인을 못살
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내면화 문제행
동이란 자기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본인을 적절
히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으로 우울이
나 두려움,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어떤 특정시기의 양적인 문제로 다른 
발달시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의 정
도가 덜거나 다른 상황에서는 발달상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문제행동이 적응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문제행동을 일컫는 말로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 등 문제행동
(problem behavior)의 양상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
게 표현되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학문 분야의 특성
과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행동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다[33].

2.4 아동의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Lynch와 Cicchetti(1997)는 학교생활

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가 원만
하여 학교 규범에 맞게 자기를 조절하고 학교에서 발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6]. 
또한 학생이 학업에서 성취를 거두고 학교생활에서 조화
롭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
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 정서적 행동 면에서 
바람직하게 학교규범에 순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7]. 
학교적응 여부는 현재의 삶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
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38], 사회인으로서 행복
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
요한 지표가 된다[39].

학교에서 아동들은 규칙이나 환경, 분위기, 학습과정
과 학습내용, 또래 및 교사, 교내의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학습기회를 수용하고 본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40]. 이정윤과 이경화(2004)에 따르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학교의 규칙 및 질서를 잘 지키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학교생
활에 만족하게 됨을 주장하였다[41]. 그러나 권혜진과 성
미영(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소외, 불안, 절망감과 함께 자신감이 결여되
고, 정서적 문제나 실패감, 적대감 등이 쌓여 부적응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42].

2.5 선행연구
2.5.1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직장이 있는 어머니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녀문제로[43], 
재직 중인 어머니는 일-양육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을 경
험하고 양육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는 본인의 현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44], 여전히 직장 재직 여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하다[45]. 이러한 모의 
일-가정 갈등은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적응, 교
사 적응, 또래 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44,46,47].

취업한 어머니의 일과 양육에서의 갈등이 초등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일-양육 갈등을 
겪는 취업모의 자녀가 학교적응 중 또래관계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8]. 반면 취업모가 일-가정 향상을 경험
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여 유아
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49]. 연은모와 최효식(201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
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학교적응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은 
자신의 양육효능감 및 집행기능곤란을 매개로 자녀의 학
교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으로 야기되는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부족 등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킴
으로써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저해하고 자녀의 계획-조직
화, 정서 및 행동통제, 부주의의 집행기능곤란을 증가시켜 
학교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의 일-가정 갈등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5.2 모의 일-가정 갈등과 모의 전반적 행복감
직장여성을 둘러싼 삶의 영역에서 직장과 가정의 영향

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은희(2000)는 맞벌이 부
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의 갈등이 다른 쪽 배우자의 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51], 맞벌이부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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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는 직장의 일과 가정생활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부정적 정서는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52]. 또한 Byron(2005)의 연구에
서는 가정에서의 갈등은 직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 저하, 
업무태만,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25,53], 직장에서 
발생된 갈등은 가정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가정 갈등은 여러 가지 요
인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나 만족
이 다른 영역에서의 갈등이나 만족으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54,55].

신정원(2012)의 연구에서는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
고하였고[56],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다는 가정에 가치를 
크게 두어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 보다 크게 지각되어 직
장업무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전이가 행복감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낮은 수
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또
한, 취업모가 가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지나친 책임
을 강요받는 경우 우울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심리적 건
강이 낮게 나타났다[58]. 이와 같이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면서 전반적
인 행복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5.3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갈등을 느끼는 경우 아동
의 정서적 증상, 수행 문제, 과잉행동, 부주의, 또래관계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 일-가정 갈등을 지속적
으로 경험하였을 때 아동의 정서 및 문제 행동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27,49,59].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생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한다. 양경
수(200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과잉행동을 
많이 보였으며[60], 이와 유사하게 취업모의 직무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아동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과
잉행동, 부적절한 감정표현과 같은 정서행동문제를 보였
고, 사회적인 부적응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62].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아 스스로 불안, 위축, 미성숙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였다[63]. 종합하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와 자

녀가 공유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며, 자녀와의 관계를 통
해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5.4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학교적응
모의 행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64-66].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64]에 의하면 모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모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생활전반에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삶에 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
고, 이는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어[66], 긍정적인 대인관
계 및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며 학교생활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65]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심리적
인 안녕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들로 비추어 볼 때 모의 행복감이 높
아질수록 아동의 학교적응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모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2.5.5 아동의 문제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을 밝혀왔다[67-69].

박성연과 강지흔(2005)의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70], 남아의 경우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고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로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과 직
접적으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주도적 공
격성을 많이 보일수록 학교적응을 어려워하였다. 또한 
여아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여 보복
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반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성
별 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공격성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연구에서도 아동의 공격
성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71,72]. 또한 박용한(2014)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학
교적응을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73].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집중 문제는 주의력결핍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문제를 나타내며, 학생들의 
사회적 위축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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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고[74], 우울 또한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75]. 이에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모의 일-가정 갈등이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관계에
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6-1: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

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유의한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H6-2: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
계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1차년
도 자료를 활용하였다[76].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 2008년부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종단연구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11차년도
(2018년)는 패널 대상 아동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고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1
차년도(2018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 2,150명 중 본 연구
에 사용된 연구변인에 공통적으로 무응답자(1,499명)인 
경우를 제외한 651명의 아동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남아 
335명(51.5%), 여아 316명(48.5%)이었다. 어머니의 평
균 연령은 41.0세이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
학교 졸업(5년제 포함)이 235명(36.1%)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 졸업 207명(31.8%), 고등학교 졸업 171
명(26.3%), 대학원 졸업 29명(4.5%), 중학교 졸업 2명
(0.3%)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7명(1.1%)이었다.

3.3 측정도구
3.3.1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shall & 

Barnett(1993)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에서 
번역한 모의 일-가정 갈등 문항이 사용되었다[76,77]. 이 
척도는 부모 중 어머니가 보고하는 형식이며, 일-가정 갈등 
9문항, 일-양육갈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로
는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
스, 다중역할 갈등’,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갈등’ 등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일-가
정 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일-가
정 갈등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모의 일-가족갈
등 0.913, 모의 일-양육갈등 0.887, 모의 일-가정 갈등 전
체 0.93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모의 전반적 행복감
모의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의 문항을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척도가 사용되었다[76,79]. 이 척도는 어머니
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의 예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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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
는...’,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
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
댜. 나는...’등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행복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행복하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전반적 행
복감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913으로 나타
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와 김영아

(2010)의 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척
도가 사용되었다[76,80].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재화 문제
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행동
은 규칙위반, 공격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
의 예로는 ‘울음, 긴장, 자살에 대한 이야기, 비활동적 행
동, 어지러움증, 피곤함, 메스꺼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율 위반, 가출, 무단결석, 말다
툼, 싸움, 폭력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문제행동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내재화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 0.879, 
위축/우울 0.867, 신체증상 0.854,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 
0.859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 
0.783, 공격행동 0.750,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0.79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4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에서 사용

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2018) 척도가 사용되었다[76,78]. 이 척
도는 아동이 보고하는 형식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학교적응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6문항) 총 4개의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습활동’ 0.728, ‘학교규칙’ 0.730, ‘교우관계’ 0.680, 
‘교사관계0.884, 학교적응 전체 0.897로 나타나 내적일

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
동의 학교적응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
동,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모의 일-가정 갈등의 일-가족 

갈등, 일-양육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
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행동의 규칙위반, 공격행동, 아동의 학교적
응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변수의 타
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
적요인분석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Table 1과 같이 
살펴본 결과, =1599.160, df=743, GFI=0.888, 
AGFI=0.871, CFI=.0.933, IFI=0.934, RMR=0.028, 
RMSEA=0.043, CMIN/DF=2.152 등의 적합도가 GFI, 
AGFI, CFI, IFI는 0.8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
는 0.08 이하로 나타나 모든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부합
한 것을 알 수 있다[8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
(λ)에 대한 기준을 0.5 이상을 양호한 기준으로 하였으
며, 학교적응의 학습활동4, 학교규칙7, 교우관계14, 교
사관계21은 요인부하량(λ)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최종 
항목들이 요인부하량(λ)이 0.532에서 0.958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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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82].

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1599.160
(p=0.000) 743 .888 .871 .933 .934 .028 .043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

ty
AVE

Work-family 
conflict

→ WFC 1 0.761 Fix -

0.936 0.622

→ WFC 2 0.717 0.050 18.539***

→ WFC 3 0.828 0.046 21.944***

→ WFC 4 0.791 0.046 20.797***

→ WFC 5 0.706 0.052 18.223***

→ WFC 6 0.755 0.046 19.682***

→ WFC 7 0.767 0.046 20.063***

→ WFC 8 0.701 0.052 18.092***

→ WFC 9 0.617 0.056 15.660***

Work-child 
rearing 
conflict

→ WCRC 1 0.592 Fix -

0.914 0.645

→ WCRC 2 0.652 0.087 13.395***

→ WCRC 3 0.870 0.094 16.185***

→ WCRC 4 0.791 0.076 15.281***

→ WCRC 5 0.798 0.083 15.365***

→ WCRC 6 0.852 0.093 15.998***

Mother's 
overall 

happiness

→ MOH 1 0.939 Fix -

0.892 0.676→ MOH 2 0.958 0.023 45.777***

→ MOH 3 0.796 0.033 28.620***

→ MOH 4 0.711 0.038 23.045***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 Anxiety 
depression 0.532 　Fix -

0.767 0.528→ Atrophy 
depression 0.579 0.111 10.190***

→ Somatic 
symptoms 0.719 0.146 11.388***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 Rule 
transgressions 0.678 　Fix -

0.715 0.558
→ Aggressive 

behavior 0.569 0.093 11.367***

Learning 
activity

→ LA 1 0.693 Fix -

0.860 0.607→ LA 2 0.657 0.071 13.493***

→ LA 3 0.665 0.062 13.606***

→ LA 5 0.543 0.076 11.505***

School rules

→ SR 6 0.671 Fix -

0.906 0.707→ SR 8 0.651 0.069 13.695***

→ SR 9 0.704 0.066 14.575***

→ SR 10 0.670 0.069 14.027***

Peer 
relationship

→ PR 11 0.650 Fix -

0.852 0.590→ PR 12 0.549 0.089 11.285***

→ PR 13 0.626 0.078 12.513***

→ PR 15 0.570 0.080 11.636***

Teacher 
relationship

→ TR 16 0.742 Fix -

0.926 0.715
→ TR 17 0.722 0.072 17.400***

→ TR 18 0.818 0.067 19.682***

→ TR 19 0.778 0.059 18.767***

→ TR 20 0.674 0.084 16.197***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모의 일-가정 갈등의 일-가족 

갈등, 일-양육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
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
응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기술통
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Variables
1

2
3 4

1-1 1-2 3-1 3-2 4-1 4-2 4-3 4-4

1
1-1 1 　 　 　
1-2 .669** 1

2 -.249** -.209** 1

3
3-1 .237** .240** -.347** 1 　
3-2 .189** 243** -.234** .559** 1

4

4-1 -.250** -.276** .287** -.305** -.463** 1 　 　 　
4-2 -.260** -.281** .291** -.318** -.428** .552** 1 　 　
4-3 -.228** -.257** .363** -.329** -.253** .498** .598** 1 　
4-4 -.255** -.217** .212** -.324** -.262** .412** .460** .471** 1

Mean 2.27 2.43 3.18 2.15 2.16 3.09 3.33 3.23 3.19
SD 0.735 0.776 0.988 0.579 0.673 0.497 0.451 0.446 0.593

skew .317 .143 -.590 .106 .208 -.288 -.078 -.165 -.448
kurtosis -.317 -.522 .813 -.315 -.372 .638 -.306 -.128 -.181

1=Work-family conflict, 1-1=Work-family conflict, 1-2=Work-Child 
Rearing Conflict, 2=Mother's Overall Happiness, 3=Children’s problem
Behavior, 3-1=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3-2=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4=Children’s School Adjustment, 4-1=learning 
activity, 4-2=School rules, 4-3=Peer relationship, 4-4=Teacher 
relationship   
**p<.01

Table 3. Correlation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일-가족 갈등(r=-.249, p<.01), 일-양육 갈등
(r=-.209, p<.01)에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일-양
육 갈등은 내재화 문제행동(r=.240, p<.01)과 외현화 문
제행동(r=.243, p<.01)에서 더 높은 정적인 상관계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학습활동
(r=-.276, p<.01), 학교규칙(r=-.281, p<.01), 교우관계
(r=-.257, p<.01)가 일-가족 갈등보다 일-양육 갈등과의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일
-가족 갈등(r=-.255, p<.01)이 일-양육 갈등(r=-.217,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전
반적 행복감에 대해서는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우관
계(r=.363,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
의 교우관계(r=-.329, p<.01),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습
활동(r=-.463,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변인인 모의 일-가정 갈등의 일-가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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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육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각 하위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는 절
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는지 분석
해본 결과 왜도 0.078∼0.590, 첨도 0.128∼0.813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81].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

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
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4와 같으며, , GFI, 
AGFI, CFI, IFI, RMR, RMSEA, /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81].

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164.483
(p=0.000) 49 .959 .935 .969 .970 .049 .061

Table 4. Research Model fit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
형의 표준화 계수를 Table 5에서 살펴본 결과, 모의 일-
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β=-0.042, p>.01)에는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전
반적 행복감(β=-0.275, p<.001)과 아동의 문제행동(β
=0.349,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모의 전반적 행복감(β=0.141, p<.05)과 
아동의 문제행동(β=-0.161, p<.01)은 아동의 학교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Mother's 
work-family 

conflict
→

Children’s 
school 

adjustment
-.042 .028 -0.772 .440

Mother's 
work-family 

conflict
→

Mother's 
overall 

happiness
-.275 .066 -6.228*** .000

Mother's 
work-family 

conflict
→

Children’s 
problem 
behavior 

 .349 .038 6.848*** .000

Mother's 
overall 

happiness
→

Children’s 
school 

adjustment
 .141 .049 2.175* .030

Children’s 
problem 
behavior 

→
Children’s 

school 
adjustment

-.161 .041 -2.760** .006

***p<.001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p<.001, **p<.01, *p<.05

Fig. 2. Model Result

다음 Table 6은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
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모의 일-가정갈등은 아
동의 학교적응에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수준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Mother's 
Work-Family 

Conflic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042 .440 -.053* .011 -.095** .003

***p<.001, **p<.01, *p<.05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mother's overall 
happin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고[83],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모의 전반적 행
복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
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value=-2.025, p<.05).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
한 매개효과는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value=-2.55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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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Mother's 

work-family 
conflict

Mother's 
overall 

happines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2.025* .042

Mother's 
work-family 

conflict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2.559* .010

***p<.001

Table 7. Sobel-test result of mother's overall 
happin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5. 결론

본 연구는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
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8)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인 모의 일-
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
의 학교적응의 결측치를 제외한 651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76]. 자료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모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새롬, 홍예지와 이강이(2020)의 연구에서 초등
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
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84].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
서는 일을 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
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48,50]. 이는 모의 일-가정 갈등 요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요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모의 일-가정 갈등이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모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전반적
인 행복감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신정원(2012)과 Olowodunoye(2021)의 연구에서 
직장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행
복감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56,57]. 따라서 최근 보편화 되고 있
는 여성들의 직장 및 가정의 양립에 따른 업무 과정의 문
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지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과 
능력 발휘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차원
의 시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모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
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Vahedi 
외(2019)의 연구에서 취업모가 일-가정 갈등을 지속적으
로 경험하였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49]. 이러한 결과
는 모의 일-가정 갈등은 갈등 문제를 넘어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와 연관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모의 일-가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모의 전반적 행복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
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
머니가 생활전반에 만족도와 행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긍
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며, 이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긍
정적인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함으로써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김지현 외(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한다[64].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필
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71-73].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
모와 교사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들에게 개별적이고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올바른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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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일-가
정 갈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학교적응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모의 일-가정 갈등은 줄이고, 모의 전반적 
행복감을 늘리어 모의 올바른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나 직장 내 지원 및 프로그램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통해 학교에 더욱 부적응하게 될 것
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안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보
다는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
으로 인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환경에 의하여 부모 모두
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시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의 양
육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맞벌이 가
정 혹은 모가 경제생활의 주(主)가 되는 가정의 경우 아
동의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적 지
원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정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모-자녀 간의 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모와의 갈등
이 발생할 경우, 모 자신에 대한 내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때 학교부적응 문제를 경
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연구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표
집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를 고찰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으나, 횡단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은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

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아버지를 포함, 맞벌이 부부의 상호 간의 영향
력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학령 초기 아동
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 감소를 돕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입의 방향 설
정과 더불어 부모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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